
“백제는세번에걸쳐도읍을옮기게됩니다. 백제가세번에걸쳐옮긴수도의이름을각
각순서대로적어주세요!”
“네, 정답은바로위례성, 웅진, 사비입니다.”
정답이발표되는순간봉은사법왕루가학생들의웅성거리는소리로들썩거린다. 문제

가어려웠던것일까? 많은학생들이대거탈락하자, 응원을하던친구들은‘아~’하는탄성
을자아낸다. 탈락된학생들의얼굴에도아쉬움이역력히묻어났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명진)는청소년들에게전통문화재에대한바른인식을심어

주고자6월5일서울강남봉은사에서‘전통문화재바로알기도전골든벨’행사를개최했
다. 행사는 청소년들의 흥미유발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KBS1에서 방송되고 있는
도전!골든벨퀴즈프로그램형식과동일하게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중·고등부로 나뉘어 중등부는 봉은사 보우당에서, 고등부는 법왕루에서
진행됐다. 중등부와 고등부 각각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전통문화재 바로 알기
도전골든벨’은예선문제를통과한50여학생들이본선에진출해퀴즈를푸는방식이었다.   
예선문제를풀고, 본선이시작되기전학생들은봉은사문화재탐방에나섰다. 유달리뜨

겁고더운날씨에도불구하고학생들은봉은사경내가그려진탐방지도를들고봉은사곳
곳에숨어있는문화재들을탐방하기시작했다. 탐방지도에는숨은그림찾기처럼문화재에
대한퀴즈풀이가적혀있었다. 학생들은삼삼오오모여퀴즈를풀기위해봉은사경내를누
볐다. 
탐방을마친학생들은다시모여본선진출자호명을기다렸다. 본선진출에확정된50여

명의학생들의이름이호명되자, 일부예선에떨어진학생들의볼멘소리가들려왔다. 형광
펜으로밑줄을그으며공부한예상문제집을흔들며“나이렇게열심히공부했는데, 왜떨
어진거야”라며아쉬움을드러내는학생도있었다. 하지만아쉬워하는것도잠시, 본선에
올라가는친구들을응원하며열띤응원전을펼쳤다. 
문제풀이가거듭되며탈락자가속속들이나타나자, 각학교마다응원의열기가더욱더

뜨거워졌다. 퀴즈가끝을향해달려갈수록응원은폭발적이었다. 더운날씨에도불구하고
학생들은땀을뻘뻘흘리면서도, 문제를푸는친구들을위해목청을아끼지않았다. 
특히마지막까지접전을벌였던, 동대부속고 1학년강병형군과동대부속여고3학년김

도선양의대결은보는이를진땀나게만들었다. 두남·여학생의승부에각학교의응원열
기는법왕루안을뜨겁게달궜다.
끝까지접전에접전을거듭하던결과, 행운의여신은결국동대부속고강병형군에게손

을들어줬다. 접전끝에결국우승을차지한강병형군은이날“중간에떨어질줄알았다.
우연치않게이번퀴즈대회에참가하게됐는데, 이렇게우승까지하기돼서너무기쁘다”고
소감을밝혔다.

강병형군이결국우승을차지하자, 법왕루가떠나갈정도로동대부속고학생들의함성
소리가이어졌다. 아쉽게준우승을한김도선양은“떨어져서아쉽기는하지만, 후회는없
다”며“고등학교마지막시절에이렇게좋은추억을남겨기분이좋다. 다음에또이런기
회가있으면참가하고싶은데, 고3이라이번이마지막기회여서아쉽다”고말했다.
이날 우승을 차지한 강병형군에는 50만원의 장학금이, 준우승을 차지한 김도선양에는

30만원이장학금이상금으로시상됐다. 또한중등부에서우승을차지한동대부속중김용
관군과 준우승을 차지한 동대부속여중 박재림양에게는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고등부 도전 골든벨의 사회를 맡은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의 임용진씨는“생각보다 학

생들의반응이좋았다”며“우리전통문화의 70%이상이불교문화인데, 이러한기회를제
공함으로서학생들에게불교문화에대해다시한번알려줄수있는기회가돼좋은경험이
었다. 하지만이번이처음있는행사라학생들에게예상문제를미리나눠줬는데, 앞으로는
예상문제가아닌자료집을추천해줌으로서학생들이보다더깊고넓게불교문화를이해
하는데도움이됐으면한다”며아쉬움을토로하기도했다.
한편도전골든벨을마친학생들은봉은사미륵전앞광장에서‘2010년파라미타신입

회원 입단식’을 진행했다. 신입회원 입단식에서는 신입회원의 입단 선서, 서울협회장 법
문, 장학금수여, 축하공연등이이뤄졌다. 이날행사는서울특별시교육청, 봉은사, 조계사,
진관사, 불광사, 옥천암, 동국대등의후원으로진행됐으며, 서울파라미타19개의소속학
교들이참가했다. 글=이은정기자·사진=박재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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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깊고넓게불교문화이해하길

고등부 강병형·중등부 김용관군 우승

파라미타 문화재 바로 알기 골든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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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부속고강병형군이우승을하자친구들이함께함성을지르며기뻐하고있다.

봉은사미륵전광장앞에서하생들이2010년파라미타신입회원입단식선서를하고있다.


